
내 안의 코끼리 

EBS 
자본주의 

두 번째 만남 



1 

지속가능한발전목표​와 나, 

무슨 관계일까? 
 

지속가능한발전 목표 10.5는 금융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을 
규제하고 감찰하는 방안을 개선하고, 

규제 이행을 강화” 
 
 



2 

금융 시장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재테크나 펀드, 아니면 월 스트리트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 <EBS 
자본주의>는 금융 시장에 대한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3 

쉬지 않고 일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기 힘든가? 
 

누구나 한 번쯤 가져 봤지만, 아무도 속 
시원히 대답해 주지 않았던 질문.  

 

도대체 이 질문이 금융 시장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4 

01-빚이 있어야  

자본주의는 돌아간다 
 

대출, 서민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대출이 자본주의의 
원동력이라고 이 책은 주장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은행은 화폐가 아니라 신용을 기반으로 

돈을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5 

예를 들어, 중앙 은행이  100만 원을 
발행했고, 이 돈은 모두 영희가 가져갔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진 영희는 
상업 은행에 100만원을 입금을 합니다.  
그럼 은행은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만원을 철수에게 대출해 줍니다.  
결국 100만원이 190만원을  

만들어낸 셈입니다.  
 
 

100만원 90만원 

총 190만원 

Icons created by Arthur Shlain,  Linseed Studio 



6 

02 대출을 갚기 위해서는 

화폐를 계속 찍어내야 한다 
 

시간이 지나 철수는 대출과 이자를 갚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중에는 화폐가 100만 원 
밖에 없습니다. 은행이 10만원,  90만원은 
철수가 대금을 지불한 공장 주인에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철수는 현금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갚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7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방법은 하나 입니다. 중앙은행이 화폐를 더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8 

우리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통화량을 
조절한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통화량이 
늘어나는 속도를 조절한다가 더 맞는 
표현입니다. 신용 통화가 존재하는 이상, 
화폐는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9 

03 돈의 양이 많아지면 

물가가 올라간다  
 

아마 수업 시간에 한 번쯤 들어 본 말일 
겁니다. 돈의 양이 많아지면, 가치가 
하락해 물건 값이 오른다는 의미입니다.  
늘어난 화폐, 그 결과는 오르는 물가 

입니다. 지난 수 십년 간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0 

04 인플레이션 뒤에는  

금융 위기가 온다 
 

돈의 양이 늘어나면,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그런데 이때, 

통화량을 조절하지 않고 한 없이 팽창하게 
놔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1 

은행은 처음에는 신용이 높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나 점점 대출 받는 

사람이 줄어들면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려주기 시작합니다.  
결국, 통화량은 늘어나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집니다.  
 
 
 
 



12 

사람들은 호황이 계속 된다는 기대감에, 
생산 활동보다 소비 활동에 돈을 씁니다. 
비싼 옷을 사고, 차를 바꾸며 평소에  
사고 싶었던 것들을 구입합니다.  
그러다 결국엔 대출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거품이 꺼지면서  

금융 위기가 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바로 이런 경우 입니다.  
 
 



13 

05 재테크 열기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니다 
 

은행은 계속 보이지 않는 돈을  
창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상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중의 하나가 바로  
펀드나 서브프라임모기지와 같은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14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버는 방법,  
그래서 더욱 솔깃한 재테크는 투자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금융 기관이 무리하게 금융 상품을 
만들어내는 바람에 금융상품은 지금  
금융 위기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융 시장과 금융 기관을 

규제해야하는 이유이며, 열심히 일해도 
살기가 팍팍한 이유입니다.  

 
 
 
 


